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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일 날씬한데 고별작…'갤럭시 Z 플립8'  이후 차기작이 없다?

등록 2026.05.19 06:00:00  |  수정 2026.05.19 06:08:20

[뉴욕=AP/뉴시스] 지난해 7월 7일(현지 시간)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리뷰 행사에서 '갤럭시 Z 플립7'이 전시돼 있

다. 2025.07.10.

[서울=뉴시스]박은비 기자 = 오는 7월 공개될 삼성전자 '갤럭시 Z 플립8'이 역대 가장 날씬한 두께와 가벼운 무게를 선보인다.

제품 완성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. 하지만 이번 모델이 플립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최근

폴더블폰 시장이 큰 화면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.

지금까지 나온 나온 루머를 종합하면 갤럭시 Z 플립8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. 힌지(접히는 경첩)를 개선해 두께와 무게를 줄

였다. 스마트폰의 두뇌인 AP(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) 칩은 최신 공정 제품을 쓴다. 

전체적인 모양은 전작과 비슷하다. 대신 실사용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. 유출된 설계도면(CAD)을 보면 접었을 때 두께

가 전작보다 0.5㎜ 얇아진 13.2㎜가 될 것으로 보인다. 무게 역시 전작보다 8g 가벼워진 180g 수준이다.

완전히 접었을 때 틈새를 완벽에 가깝게 줄이고 초박형 유리(UTG) 기술을 결합해 화면 주름을 역대 플립 시리즈 중 가장 최소

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. 다만 물리적 두께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배터리 용량은 4300mAh, 충전 속도는 25W로

전작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.

'두뇌'는 삼성의 차세대 2나노 칩



또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(AP) 칩셋은 지난해 플립7부터 자사 엑시노스로 선회한 뒤 이번 모델에

서도 엑시노스가 유력하다. 삼성의 차세대 2나노 공정 기반 엑시노스 2600이다. 39% 가량 향상된 중앙처리장치(CPU) 성능

과 최신 공정을 통한 발열 억제, 배터리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.

한마디로 요약하면 플립8은 극적인 외형 변화보다는 접었을 때 손에 쥐는 그립감과 화면 주름 개선 등 실사용 완성도를 끌어올

리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[뉴욕=AP/뉴시스] 지난해 7월 7일(현지 시간)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리뷰 행사에서 '갤럭시 Z 플립7'이 전시돼 있

다. 2025.07.10.

일각에서는 삼성이 플립8을 마지막으로 플립 모델을 단종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. 삼성이 플립9 개발에 적극적으

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. 

보통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 출시 최소 1년 전부터 차기작 기획과 부품 공급망 확보에 들어간다. 하지만 플립9에 대한 초기

정보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.

폴더블 대중화의 일등 공신이었던 플립이지만 클램셸(조개껍데기) 디자인은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있다. 전면 커버 스크린

크기를 키우는 것도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고, 접었을 때 정사각형에 가까운 폼펙터 특성상 향후 혁신적인 변화를 주기엔 제한

적일 수 있다.

아울러 얇고 가벼운 그립감을 유지하려다 보니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. 카메라 역시 공간 한계로 S

시리즈 수준의 망원 렌즈 탑재가 불가능하다.

특히 플립의 최대 장점이었던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. 칩플레이션 원가 압박 속 가격을 올리자

니 수요가 꺾이고 동결하자니 마진이 안 남는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.

완성도 높지만 '단종설' 불거진 이유



마지막으로 최근 폴더블 시장 트렌드가 '화면을 더 크게 쓰는 쪽'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도 삼성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

요소다. 와이드 폴더블 시장에서 중국 화웨이 '퓨라 X 맥스'가 흥행하는 등 대화면 중심의 라인업 재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

다.

지난해 출시된 '갤럭시 Z 폴드7' 판매량이 플립을 앞지른 데다 최근 한정판으로 나왔던 두번 접는 '갤럭시 Z 트라이폴드'가

359만원에 달하는 높은 출고가에도 완판되며 대화면을 찾는 시장 수요를 입증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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